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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서. 그래. 나의 강서에게 내가 말하노라.

서울의 강서여. 안녕. 나는 신랑되는 주 예수다.

너희가 모인다기에 내 음성을 듣는 자를 통해 권면하고 

이야기하노라. 참 가지각색 빛의 개성을 가진 너희들, 

사랑하노라. 내가 너를 사랑해. 내가 너를 진정 진정 사

랑한다. 내 사랑하는 자여.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

느냐. 왜 모르냐.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

또 모르느냐. 내 사랑하는 자여. 내게 나아오라. 너 개인

으로 나아오라. 너 자체가 내 신부고 애인이다. 자신감 

가져라.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냐. 내

가 너에게 주는 사랑 많이 받고 겸손히 내 사랑하는 자

들 서로를 챙겨주고 내 양떼를 먹여라. 너희가 할 일이

다. 

나의 나의 진정 나의 강서여. 

절대 하나되어야 한다. 어느 곳이든 하나되지 않은 곳에

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. 내가 역사해주지 않는 것이 

아니라 내가 역사해주고 또 해줘도 너희가 다 놓쳐버리

고 말도다. 나의 나의 진정 나의 강서여. 나와 선생과 

하나되는 것은 당연하다. 서로 서로 절대 하나되야 한

다. 너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되어주어라. 알뜰히 

살뜰히 서로 챙겨줘. 바로 그것이 나니라. 나 주 예수니

라. 



강서는 폭팔해야 한다. 깔짝깔짝도 뜨뜨미지근도 나는 

이제 용서할 수 없다. 각 엘리트, 각 개성체의 빛을 하

나로 모으라. 그것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. 그 

하나된 아름다움은 또 프리즘과도 같아서 절대 너의 빛

이 없어지지 않도다. 오히려 너희의 빛이 더 반짝이며 

빛나리라.

전도해. 너 더 빛나고 싶지? 너 더 나와 만나고 싶지? 

전도해. 전도공적은 아무도 무시 못한다. 전도하면 저 

생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산다. 해본 자는 알 것이

다.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전도하라 호소하고 애원하니 

오늘 모두 영을 깨워 나를 만나 전도하자. 너를 전도해. 

그래야 남도 전도한다. 내 내 사랑하는 자여. 내 심정 

풀어놓았나니 이 마음 너희 들었으니 해줄 것을 믿고 나

는 내 바쁜 발걸음을 돌린다. 나는 진정 바쁘고 바쁘다. 

사랑하도다. 내 사랑하는 강서여. 전도폭팔 기대하며 나

는 떠난다. 지금 내 너희와 함께 하니 걱정말고 그럼 안

녕.


